
예화 들려 주기
반디는 시골의 한 작은 성당 제대 위를 지키는 초랍

니다. 초에 불을 붙였을 때 작고 환하게 빛을 낸다고 해

서 반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디는

작고 약한 자신의 빛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냐하면 지난주일 미사 때 성당 창문을 넘어 불어온 바

람에 그만 불이‘휙’꺼져 버려 여간 난감했던 게 아닙

니다. 게다가 성당 천장 한가운데 달려 있는 커다란 전

등인 한빛 아저씨가 내는 불빛에 비하면 자신의 빛은

너무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빛 아저씨! 저는 제 빛이 작고 보잘것없어서 너무 속상해요. 그런 작은 불빛을

내기 위해서 제 키가 늘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저씨는 늘 똑같

은 모습으로 큰 빛을 낼 수 있으니 참 좋으시겠어요.”

반디가 부러운 눈으로 한빛 아저씨를 바라보

며 이야기했습니다. 한빛 아저씨는 그런 반디

에게 허허허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반디야, 네 불빛은 작은 것 같지만 아주 소

중하고 큰 힘을 갖고 있단다. 언젠가는 네가 그

것을 알게 될 거란다.”

“소중하고 큰 힘이라고요? 에이~ 말도 안돼

요. 이렇게 작은데…….”

반디는 한빛 아저씨가 그저 자신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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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하느님, 저희는 요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착한 일

을 많이 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선생님은 오늘 일찍 성당

에 와서 성전에 들어갔었는데 수녀님께서 제대 초를 예쁘게 다듬고 계셨어요. 초를

켜고 미사를 드리고 나면 촛농이 흘러서 초의 윗부분이 반듯하지 않게 되거든요. 수

녀님은 그렇게 반듯하지 않은 부분을 예쁘게 다듬고 계셨어요. 수녀님의 정성스런 손

길 덕분에 촛불은 더욱 환하게 빛을 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미사 때 말고 초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어린이들의 이야

기를 듣는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촛불은 여러 가지 사용되는 곳

이 많아요. 오늘은 이 촛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볼 거랍

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들려 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 보세요.  

∙준비물 : 예화 자료, 초, 초 받침 접을 색지, 성냥 또는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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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잘하는 것을 보니 이야기를 아주 잘 들은 것 같네요. 우리가

평소에 보는 초들은 모두 반디처럼 자신의 몸을 태워서 빛을 낸답니다. 그래서 초는

자꾸만 키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희생해서 주위를 밝게 만드는 거지

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은 촛불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 놓기

위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욕심

을 부리기보다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봉사해야겠

어요. 그러면 촛불이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

을 내어 놓으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신의 초를 꾸며서 촛불을 켜 보기로 해요. 

초 받침 만들기

준비물 : 초(대림초), 초 받침을 접을 색종이, 성냥 또는 라이터

방법 : 그림 참조

(아이들이 만든 각자의 초 받침으로 초를 꾸미고 나서 불을 켠 후,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

게 한다. 또한 이 작업은 대림초 꾸미기에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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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주일, 미사를 드리는 중에 천둥 번개가‘우르르 쾅쾅’무섭게 치기 시

작했습니다. 그러자 한빛 아저씨의 전등 빛이 몇 번 깜박이더니 갑자기 꺼져 버렸습

니다. 그 순간 반디는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빛 아저씨의 환한 빛이 없으면 캄캄해서 미사를 드릴 수가 없을 텐데, 이 일을

어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당 안은 캄캄해지지 않

았습니다. 반디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성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성당 안은 밝지는 않았지만 은

은한 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더욱 고요하게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한빛 아저씨의

불이 꺼져 버렸는데 왜 캄캄해지지 않는 걸까?”

하고 의아해하다 문득 한빛 아저씨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반디야, 네 불빛은 작은 것 같지만 아주 소중하고 큰 힘을 갖고 있단다.’

반디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성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빛이 바로 자신의

작은 불빛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몸을 태우며 내는 불빛이 사람들에게 이렇

게 소중하다는 것을 반디는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나요? (어린이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이야기 내용을 다시 생각하고 정리

한다.)

-반디와 같은 초는 어떻게 불빛을 낼 수 있나요?

-반디는 자신의 몸을 태워서 내는 빛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천둥번개가 치던 날 반디는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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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각자의 초에 불이 모두 켜졌어요. 이제 촛불이 타는 걸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준다.) 그럼 자기

가 생각한 것 중에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봐요. (어린이들 모두 한 가지씩 이야기할 수 있

게 한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 생각한 것들을 잘 실천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

고 우리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쁘게 보실 거예요. 

(촛불을 켜 놓은 조용한 상태로 마침 기도를 한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아픔을 견디며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으신 것처

럼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저희들

을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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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색종이를

반으로 접는다.

③ 산 모양으로 접었

다 펼치고 180도

돌려서 다시 산

모양으로 접었다

펼친다.

② 반대 방향으로 대문접기

를 한다.

④ 위로 접어 올린 것을

펼친다.

⑤ 접힌 방향으로 두 번

접는다.

⑧ 안 쪽을 벌리면 완성.

⑥ 뒤집는다.

⑦ 그 상태에서 마주 보게 산 접기를 하고

반으로 접는다.

⑨ 하나를 더 접어서 엇갈려

포개면 받침이 완성된다.


